
보 도 자 료

오늘 10.4(화)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착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

으며, 김성한국가안보실장주재로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

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임석하여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 평화를 위

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즉각적으로 탐지·추적한 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

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과 미국 및 국

제사회와 협력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

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

습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이 참석했습니다. <끝>


